
빨책 마니아가 

아니더라도 

이 책만은 꼭!

“

”

이 책은 빨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다!우리 둘의 러브레터

 방송 100회 특집 기념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출간!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까지   

‘ 빨간책방 ’이 사랑한 7편의 소설들...    

방송을 통해 ‘귀로 읽는’ 문학 이야기를 경험했다면, 

적임자와 흑임자의 쫄깃한 대화를 꼼꼼하게 

옮기고, 방송 특유의 유머나 리듬은 그대로 살린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덧붙여 ‘눈으로 듣는’ 책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
이동진, 김중혁 지음    9,900원   예담   문의 031-936-4040ㅣ                ㅣ        ㅣ      

우리책은                 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많은 책들을 읽을 당신을 위해... 

9,900

“빨간책방의 방송 내용을 옮겨 다듬고 보충한 

이 책이 말과 글의 경계선 위에서 말의 역동성과 

글의 사변성을 함께 갖출 수 있기를 헛되이 바란다.”

이동진_

“빨간책방 덕분에 책을 더욱 즐겁게 읽을 수 

있었고, 더 꼼꼼하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에 그 흔적이 잘 녹아 있길 바랄 뿐이다.”  

김중혁_



빨간책방의 영원한 DJ! 적임자, 이동진 작가의 BOOK Collection

밤은 책이다.

길에서 어렴풋이

꿈을 꾸다. 필름 속을 걷다.

함께 나누었기에 더욱 깊어진, 혹은 미처 몰랐던 책의 진면목함께 나누었기에 더욱 깊어진, 혹은 미처 몰랐던 책의 진면목

“ 우리가 책을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   
모두 빨간책방 덕분입니다 ”

“ 우리가 책을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   
모두 빨간책방 덕분입니다 ”

......

방송 들으면서, 이런 문장, 이런 말은 정말 좋은데 싶은 건 받아 적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 이젠 편하게 밑줄 그으며 읽어도 되겠어요~ 

빨간책방 방송과 함께 웃고 뭉클했던 그 순간들이 음성지원이 되어 책장 속에 빼곡히 

들어가 있네요. 

방송 들을 때마다 감탄했던 그 주옥같은 말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와서 좀 더 곱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9,900원이라는 착한 가격까지.. ̂  ̂진짜 감사드립니다!


